
타이어, 부타디엔 폭락으로 “즐검”
KTB투자증권, 원재료 코스트 떨어져 … 글로벌 수요 부진도 상쇄

타이어업종의 주가가 원재료인 부타디엔(Butadiene) 가격 폭락으로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KTB투자증

권이 5월14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 적극적 매수를 추천했다.

남경문ㆍ남정미 연구원은 “과거 타이어업종의 주가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했다”며 “최근 부타디

엔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기에 재진입했고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부타디엔 가격은 5월 첫째 주에 톤당 2475달러로 최근 2주간 23.3% 하락했다.

아울러 “타이어 원재료 가격 하락은 국제 타이어 수요가 부진한 탓이지만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에게 오히려

수혜”라며 “선진국에서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타이어를 구매하는 <스마트 바이> 현

상이 확대돼 국내 타이어 생산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TB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의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제시했다.

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8000원과 2만3000원을 유지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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